
무연탄, 중국도 북한산 안쓰고…
기술 자본 부족으로 품질저하 … 중국기술 의존도 다시 높아질 듯

북한 무연탄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중국 관련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북·중 무역종사자에 따르면,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국이 공급단가 인하를 요

구하거나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.

중국무역 관계자는 “북한과 구매계약을 할 때는 무연탄 회분함량이 15-17%였지만 실제 중국 항구에 도착한

물량을 검사하면 회분 함량이 18-21% 달한다”면서 “값을 깎거나 그대로 반송하기도 한다”고 밝혔다.

북한은 채굴이 쉬운 좋은 석탄을 대량으로 캐내면서 양질의 석탄이 바닥나 외화벌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

판단되고 있다.

대북 소식통은 “북한에는 아직 제대로 된 선탄공장이 없기 때문에 품질이 계속 떨어질 것”며 “북한산 무연

탄을 취급하는 중국기업 사이에도 이미 <품질 주의보>가 내려졌다”고 말했다.

북한은 2010년 한국의 5 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자 경제난 해소를 위해 석탄, 철광석, 금 수출에 주력

하고 있다.

코트라(KOTRA) 자료에 따르면, 2011년 북한의 광물성 생산제품 수출액은 16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2010년

에 비해 138.1% 늘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.4%에 달했다.

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했으며,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광산 개발이 어려워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

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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